
목사 목소리 여러분 윤희 선생님을 잘 부탁 드립니다

윤희 목사님 목사님

내래이터 마루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곳입니다

서울 교인들의 노래

나를 위해 지어진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우리의 복 운좋은 우리 인생

우리의 우주에 찼네

강남의 빌라 분양 끝났나 우린 선데이 크리스찬 우리애 대학 좋은데 가면 감사헌금 꼭

낼게요

직장이나 교회밖 세상에서 저를 보면 모른척 하세요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서 일요일만

교회에 나오죠

강남의 빌라 분양 끝났나 우린 선데이 크리스찬 우리애 대학 좋은데 가면 감사헌금 꼭

낼게요

메신저 큰일 났습니다



김목사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교회에서 파송한 장만대 선교사님이 충청도

마루 마을에서 소천하셨답니다

김목사 지금 급히

사역지로

김목사 떠나야 합니다

서울 교인들 누가 가지 누가 가지

김목사 섬겨야 합니다

서울 교인들 누가 하지 누가 하지

김목사 제가 갑니다

김목사 젊은 부목사로 대형교회에서 년간의 섬기던 나날 사람들에게 부딧끼며

고민했던 신앙의 길

김목사 들어도 못들은 척 보아도 못 본척 가슴앓이 하는 내 모습은 아무도 관심없었지

강요된 헌신에 잊을뻔한 나의 사명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다란

기회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

랩퍼 명 그토록 원하던 나만의 사역지 역사를 써내려가 역지사지 따위는 없지 주의

일을 꿈꾸던 내겐 희망의 첫장 이 작은 사역장 내겐 부족해 이제부터 난 이곳

움직여볼게 주로 인해 움직여 그 후로 너희는 나를 우러러 보게 우러러 볼게 더



이상의 구차함은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갈 나의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그 것이 황페한

이들에게 내가 보내진 이유

디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주의 명령 나의 사명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 주의

은혜 나의 미래

랩퍼 명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변화될 영혼들 나를 통해 변화될

세상 그리며 아직도 꿈을 꾸듯 하늘에서 이루실 주의 큰 뜻 상한 곳 만지고 다듬어 주듯

이 곳을 움직여 만들어갈 나의 영토 가는 곳마다 비처럼 내려 축복

디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주의 명령 나의 사명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 주의

은혜 나의 미래

주님의 높고 위대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하네


